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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시점 : 2023. 8. 6.(일) 11:00 이후(8. 7.(월) 조간) / 배포 : 2023. 8. 4.(금)

고속도로 휴게소,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한다
-'26년까지 개방형 휴게소 11곳 조성… 올해 정읍, 진주, 덕평 등 3곳 개장 

- 지역사회 개방을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

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. 

 ㅇ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정읍, 진주, 덕평 휴게소 등 3곳을 우선 

개장하고, 나머지 8곳*은 '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된다.

   * ('24년) 이천, 논공, 강천산, 춘향/ ('25년) 신탄진, 입장/ ('26년) 섬진강양방향 등 

□ 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,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

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

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이다.  

 ㅇ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쇼핑ㆍ문화ㆍ레저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고속

도로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전면 개방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,

 ㅇ 지자체와 함께 농특산품 판매장, 문화ㆍ관광 체험시설 등 지역 특화시설을 

조성해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

□ 오는 8일 처음 개장하는 정읍 휴게소는 후면 진입로 및 주차장, 전기차 

충전소가 확충되고, 정읍시와 협력해 단풍축제 등 지역 홍보시설과 농특

산물 직거래장터, 지역맛집(정읍국밥) 등이 새롭게 들어선다.

 ㅇ 이어서 10월에 진주, 12월에 덕평 휴게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

편의시설과 지역 특화시설 등을 갖추고 개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. 

 ㅇ 내년부터 개장하는 입장, 이천, 신탄진 휴게소는 하이패스 나들목(IC)을 

설치해 휴게소를 통해 직접 고속도로 진․출입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한성수 도로관리과장은 “개방형 휴게소가 침체된 지방 중소도시에 

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복합생활공간으로 자리잡을 것”이라며, “전국적

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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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조성 계획

□ 2026년까지 전국 11개소 조성 예정 

 ㅇ 하이패스 IC 연계형(1개소) : 입장서울

 ㅇ 후면주차장 연계형(8개소) 

: 덕평복합, 정읍천안, 진주부산, 강천산광주, 논공대구, 춘향완주, 섬진강양방향

 ㅇ 하이패스 IC, 후면주차장 복합형(2개소) : 이천하남, 신탄진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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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2023년 개장 개방형 휴게소(3개소)

□ 정읍(천안) 휴게소('23.8)

< 단풍미락 >

▪지역특화시설 

 - 단풍축제 등 인근관광지 홍보 디스플

레이, 지역특화메뉴(신가네 정읍국밥), 

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

▪편의시설

 - 후면 주차장 신설, 전기차 충전시설, 

쉼터, VR 체험존 등

□ 진주(부산) 휴게소('23.10)

< 지역 농특산물 홍보 >

▪지역특화시설 

 - 진주시 농·특산물 홍보관, 조형물 등 

▪편의시설

 - 후면 주차장 신설, 전기차 충전시설, 

반려견 놀이터 등 

□ 덕평(복합) 휴게소('23.12)

< 지역과 함께하는 이천힐스 >

▪지역특화시설 

 - 휴게소 테마공간(도자기 체험관), 장터, 

산책로 등

▪편의시설

 - 후면 주차장 신설, 전기차 충전시설 등


